
특허청, 택배대리점 운영 위조상품 유통조직 적발
- 네이버 스토어팜, SNS, 개인쇼핑몰 등 온라인에서 정품처럼 판매 -

- 715억원 상당 위조상품 유통․판매업자 17명 입건 -

□ 특허청(청장 성윤모) 상표권 특별사법경찰(이하 특사경)은 대기업 택배

대리점 등을 운영하며, 중국으로부터 위조상품 약 28만 여점(정품

시가 715억 원 상당)을 반입하여 판매한 2개 유통조직을 적발하고,
17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.

ㅇ 입건된 이들 중 중국 총책으로 특정된 중국사장 1명에 대해서는

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.

□ 대기업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며 위조상품을 유통·판매한 A씨(39세,

구속) 등 5명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위조 나이키
운동화 등 19만 3,000여점(정품시가 340억 원 상당)을 판매했으며,

ㅇ 판매 목적으로 인천 계양구의 A씨 소유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

위조상품 3만 3,000여점(정품시가 47억 원 상당)은 특사경이 압수
했다.

ㅇ A씨 등은 일명 바지사장에게 수수료를 주고 사업자 명의와 통장을

빌려 네이버 스토어팜 등에 입점 후, 중국에서 들여온 위조상품을
택배 물류기지 인근의 별도 비밀 물류창고에 보관하면서 판매한 것

으로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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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특히, 이미 판매된 19만 3,000여점 중 약 15만 여점은 네이버

스토어팜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. 네이버 스토어팜(現,

스마트스토어)은 개인의 쇼핑몰 입점 및 운영이 쉽고, 이용자가
많아 위조상품 판매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.

□ 또 다른 유통조직의 물류담당 B씨(37세, 구속) 및 B씨로부터 위조
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C씨등 12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

1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위조상품 4만 1,000여점(정품시가 189억 원

상당)을 유통․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,

ㅇ 판매를 목적으로 택배대리점 사무실, 차량 등에 보관 중이던 1만

4,000여 점(정품시가 138억 원 상당)의 위조상품도 압수됐다.

ㅇ 특사경 조사결과 중국 총책은 위조상품 택배 수수료를 포장박스
크기에 따라 일반 택배물품보다 2배 많이 주는 방법으로 국내 물류

담당 B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.

□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위조상품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정품보다

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도 소비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병행

수입품으로 위장하거나, 할인행사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

났다.

□ 특허청 최철승 산업재산조사과장은 “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

대규모 위조상품 판매·유통에 대응하여 위조상품 유통조직 일당이

불법적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판매내역을 철저히 조사

하여 검찰에 송치했다”라고 전하며, “범죄사실 및 수입내역 등은 국세청에

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관련기관간 협업에 적극

나설 계획이다”라고 밝혔다.

붙임 1. 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1부
2. 단속 동영상 자료 1부(요청 시 별송)
* 영상내용 중 수사관 및 피의자들은 모자이크 처리 요망

* 압수품은 배포일(4.24)에 대전청사 내(2동 207호) 전시예정이므로 촬영 가능



붙 임 1 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

물품창고 외부 물품창고 출입문

단속현장 (1층) 단속현장 (2층)

현장 압수물 (위조 나이키 신발) 현장 압수물 (위조 토리버치 가방)



레이 0 0 사무실 핀 0 단속현장-1

레이 0 0 지하창고 핀 0 단속현장-2

레이 0 0 현장 압수물 

(위조 발렌시아가 신발)

핀 0 현장 압수물 

(위조 몽클레어 신발)


